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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는 국경 중의 이국으로서 일본 정부와 외부 세계에 의해 부과 된 역사적 전쟁 고통을 겪고 있다. 메도루마슌 작가님의 ‘혼 불어 넣기’ 를 보고 "물방울"의 전쟁 기억의 주제를 채용하여 신화 우화 및 현실적 사실주의를 계속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전쟁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알려주려고 한다. 이 기억들은 "물방울”에서 동과 같은 몸의 일부가 될 것이며, “혼 불어넣기” 에서 소라게와 같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다.
  오키나와에 대한 애정이 강한 오키나와 원주민으로서 오키나와의 전쟁을 직접 경험 하지는 않았지만, 오키나와의 가난을 직면하여 메도루마슌  작가님 의식에서 오키나와의 의식에 전쟁의 고통스런 기억을 숨기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깊은 혼란에 빠졌고 오키나와 전쟁과 기지의 현재가 자신의 독창적인 서술을 사용하여  "혼 불어넣기"세계를 형성했다.
      메도루마슌 작가님의 소설의 창작 수법과 전통들을 반대하는 전쟁에 의하여 표현 되는 소설 내용처럼 반 전통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다. ‘혼 불어 넣기 ‘에서 메도루마슌 작가님은 황당 한 사실주의의 구상을 한다.바다에 앉아있는 코타로의 영혼 또한  코타로의 입에있는 소라게와 같은 이상한 것들에 들어 와서 오키나와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 주려고 노력한다.그의 영혼에 대한 강조, 영혼에 대한 설명, 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한 야마토 사람들의 차별과 호기심 또한 오키나와의 지역 관습과 문화 전통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다.오키나와 사람들은 빈곤을 제거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전쟁의 그림자에 사는 동포들의 무감각과 야마토 사람들의 모순되는 분위기가 모두 소설에 반영되어 독자는 오키나와의 과거의 고통과 현실의 고난을 깊이 느끼게 한다.  ‘혼 불어 넣기’는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으며  소라게를 오키나와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기억으로 묘사하여 오키나와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의 기억을 쉽게 잊을 수 없게 했다.
      메도루마슌 작가님가 ‘혼 불어 넣기’에서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은 : 오키나와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의 완전한 영혼을 원한다면, 오키나와와 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전쟁의 추억을 잊어면 안 된다.그 기억을 잊거나 오키나와에 해로운 것을하면 영혼이 상실될 수 있다.그리고 영혼이 상실 되면 자신 생명을 잃는 것과 같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심리는, 전쟁의 아픔을 끝까지 기억속에 간직한다. 오키나와의 "영혼"의 말과 행동 표현, 오키나와 전쟁의 기억을 잊어 버린 젊은이들의 심리는 오키나와 사람으로서의 공동체과 이 지역의 심리를 모두 표현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심리학 형성은 자연스럽게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공정 정책으로 인한 오키나와의 현실과 전통사이의 대립을 반영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오키나와의 "영혼"을 영원히 지키는 방법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기억이 없으면 영혼도 없고, 영혼이 없으면 오키나와는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집게처럼 집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집도 없는 부랑아가 된다. 이 "어둠"의 결말은 영혼을 중시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집단의식에 광명을 불어넣게 되고, 또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집단의식에 전쟁에 대한 기억을 남기게 된다.이것이 바로 메도루마슌 작가님의 소설 ’혼 불어 넣기’의 의미이다.


